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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색상의 재현성, 견뢰도의 취약성, 디자인의 제한성의 문제로 

실용화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침염 위주의 천연 염색에서 벗어나 

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하는 날염의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.

본 연구에서는 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키토산과 광물성, 동·식물성 안료를 혼합

하여 날염호를 조제하여 날염하였다. 키토산의 점도와 농도, 키토산을 이용한 바인더와 안료의 비율 등

을 변화시키고 날염직물의 색상과 염착량, 세탁·일광·마찰 견뢰도를 측정하여 적정조건을 도출하였다. 

기존의 합성바인더와 구아검을 사용한 경우의 색상, 염착량, 견뢰도와 비교하여 키토산 날염 바인더로서

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.

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한 날염방법에서 적정 점도는 저·중점도, 농도는 1.7%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

판단하였다. 날염호 제조시 안료의 비율을 증가시켜 진한 색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, 그 비율은 광물성 

안료의 경우 1:4, 동·식물성 안료의 경우 1:10까지 변화시켜 명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.

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조건에서 날염한 직물의 견뢰도를 평가한 결과, 광물성 안료의 경우 4등급 

이상, 동·식물성 안료의 경우 3등급 이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. 안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마찰 견뢰도

는 감소하였다. 키토산, 구아검, 합성바인더의 색상과 견뢰도를 비교해 본 결과 색상은 동일한 계열로 

나타났으며, 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한 경우 세탁, 일광, 마찰 견뢰도는 구아검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

다. 합성바인더의 경우 세탁, 마찰 견뢰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, 일광견뢰도의 경우 키토산이 더 우수

하게 평가되었다.

감사의 글
“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(교육과학기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

사업임(No.20100021015).”


